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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요한의 독자가 모두 즉각 알아차렸을 중요한 핵심 특징은, 괴물이 경배를 

요구했고 그 배후에 있는 어두운 이교도 신들과 함께 경배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 

시기의 로마 동정을 얼핏 보아도 고유한 사연을 알 수 있다. 황제마다 차례로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이런저런 고대의 이교 신과 연관된 

의복을 입었기 때문이다. 물론 일단 황제가 신이 되면, 다른 신들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 사람들이 새로운 신, 로마의 황제를 예배하는 한 지역과 부족의 신을 계속 

경배해도 아무 상관이 없었다. 하지만 누군가 그리스도인들처럼 자신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거절한다면, 충돌은 불가피하다. 요한이 다채롭게 

인용하는 책의 처음 여러 장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온 세상이 

괴물을 숭배하는 것 같다. 그 이름이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여기에 

묘사된 신실한 소수의 사람들만 그렇게 하기를 거절한다. 

 

이 단락 마지막 절에는 요한이 지금 묘사한 장면을 묵상하는 그의 냉철한 

현실주의가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사로잡힐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인생사다. 적절한 반응은, 싫다고 발버둥치지 

않고 인내와 믿음을 굳게 붙드는 것이다. 11 장은 말 그대로였다. 죽음에 이르는 

신실한 증언을 통해 어린양은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괴물의 나라를 

대신하고, 용이 자신의 권력 마지막 부스러기까지 상실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아야 한다. 하지만 요한이 이 대목에서 하는 일은, 

교회의 작은 지역적 투쟁이 의미를 갖기 위해, 또 타협하지 말고 증언하라는 도전이 

의미를 갖기 위해 배경에 있어야 할 더 크고 암울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우리가 

용과 괴물을 기억할 때만, 우리는 기독교 신앙과 믿음과 거룩함이 정말 얼마나 

지독하게 중요한지 깨닫는다 (1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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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들은 냉혹한 선택에 맞닥뜨렸다. 어린양에 대한 진실함을 지키고 생계 

수단과 매매할 수 있는 능력을 박탈당하는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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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를 살펴서 우리도 실재인 척하는 


